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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ctice of curating journalism, encompassing the selection, processing, and organization of 

material into novel formats, has gained prominence alongside the increasing impact of social media. 

The curating news disseminated on social media was anticipated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oversimplified, unbiased reporting and biased journalism in traditional media by offering a more 

comprehensive and impartial news experience. This would be achieved by ongoing strategic planning 

and restructuring of news content sourced from various media platforms. Nevertheless, this 

phenomenon frequently disregards copyright laws as it centers on the act of replicating news articles 

from established media sources. Furthermore, younger users perceive these replicated articles as both 

valuable and reliable. They are also unable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curating news and 

traditional news, criticize the overall mainstream media and reporting practices based on the quality of 

curating news, and even distrust the news produced by traditional news media. Consequently, the 

significance of curating news is confronted with a socially obscure actuality, thereby necessitating an 

evaluation of its present state, identification of its challenges and constraints, and the formulation of 

potential avenues and alternative remedies. Henc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ssociated 

with the curating news on social media platform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aspects of content and 

formality. Additionally, it undertakes an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curating news by evaluating its 

fairness and depth. To this end,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news posts from <Insight> 

* chrry345@korea.ac.kr, first author

** ymyoon@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한국언론학보
2023년 67권 5호 46∼100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3.67.5.002
http://www.comm.or.kr



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저널리즘의뉴스양식및품질연구 47

and <Wikitree> on Instagra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In terms of content, curating news

prioritized timeliness, proximity, and interest as news values with a primary focus on culture-related 

topics such as broadcasting, entertainment, and sports, with a strong tendency toward soft news. In 

terms of formality, the news reports predominantly employed inverted pyramid structures and straight 

news. Notably, most of the news was based on publicly disclosed information. In terms of fairness, 

curating news typically cited an average of 1.22 sources, with other media reports being the most 

commonly referenced source types. Moreover, over half of the curating news had a single viewpoint, 

and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showed a concentration of coverage on specific topics. In terms 

of depth, curating news mainly offered an analysis of the process and result of events but often 

lacked the provision of cause and prospect on the issues, leading event-centered news to prevail. 

Furthermore, despite the higher prevalence of transparent sources compared to anonymous sources, 

the news articles seldom included justifications or rationales for the utilization of anonymous sources. 

Therefore, the aforementioned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actice of selectively curating news content 

on social media platforms and the utilization of attention-grabbing news stories to engage users may 

result in a detrimental loop that undermines the value of journalism. If curating news is carried out by 

thoughtless duplication, it will ultimately result in 'predatory news' practices. To enhance its standing 

in the field of journalism, it is important to explore resolutions at a more intricate level encompassing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consumption.

Keywords: Curating News, Social Media, Content Analysis, News Format, News Quality

국문초록

정보를선택하고가공하여새로운형태로구성하는큐레이팅저널리즘(Curating Journalism)은소셜미

디어의영향력이커지면서탄생한저널리즘이다. 소셜미디어에서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는다른언론사

의뉴스에일정한기획과재구성을통해보다맥락적이고균형적인뉴스를제공함으로써기존저널리즘이

갖고있는단순객관보도와편협한정파보도의문제점을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하지만큐레

이팅뉴스가기존주류언론의뉴스를베껴쓰는관행과저작권문제로언론의비판을받고있으나, 젊은

층이용자들은오히려가치있고믿을수있는뉴스를충분히 소비하고있다고여기는상황이다. 동시에

큐레이팅 뉴스와 기성 언론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큐레이팅 뉴스의 품질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주류

언론의취재와보도관행에대해비판하며, 나아가전통뉴스미디어가생산하는뉴스를불신하고외면하

고있는것도현실이다. 결국큐레이팅뉴스의가치가사회적으로불투명한현실앞에놓여있음을보여주

는상황에서, 큐레이팅뉴스의현주소를진단하고문제점과한계를검토하여개선방향과대안책을제안

해야할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본연구는소셜미디어에서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가내용적, 형식적

차원에서어떤특성을갖고있는지살펴보고, 나아가공정성과심층성을기준으로큐레이팅뉴스의품질

수준을확인했다. 이를위해인스타그램에 <인사이트>와 <위키트리>가게시한뉴스들을대상으로내용분

석을진행했다. 분석결과, 내용적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는시의성, 근접성, 흥미성의뉴스가치를중심



48 한국언론학보67권5호(2023년10월)

으로방송과연예, 스포츠와같은문화관련주제를주로보도하며, 연성화경향이강했다. 형식적측면에

서는역피라미드구조와스트레이트유형의뉴스가가장많이보도되었고, 대부분이미공개되어있는정

보를중심으로뉴스가작성되었다. 공정성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의전체취재원수는평균적으로1.22

개였고, 취재원유형으로는타언론사보도및방송사자료가가장많았다. 큐레이팅뉴스의절반이상은

완전히단일관점에해당되었으며, 허핀달-허쉬만지수측정을통해특정보도의주제에편중되어있음을

확인할수있었다. 심층성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의분석력은과정과결과만을포함한채사안의원인이

나전망을제시하지않았고, 뉴스의깊이역시사건중심의과정과결과만을보도하는이벤트중심의뉴스

가대부분을차지했다. 또한익명취재원보다투명취재원이많이활용됐지만, 익명취재원을사용했을경

우해당취재원에대한설명이뉴스에제공되는경우가적었다. 이러한연구결과를종합했을때, 소셜미

디어상의 큐레이팅 뉴스가 연성화되고 흥미 위주의 보도로 이용자들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더

큰자극이라는악순환고리로이어지게만들어저널리즘의가치를하락시킬수있다. 이과정에서무분별

한복제를통해큐레이팅뉴스의생산이이루어진다면, 결국국내언론환경전반에 ‘약탈적뉴스’라는퇴

행을불러올것이다. 큐레이팅저널리즘의발전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서는생산구조, 유통구조, 소비

구조라는보다복합적인단계에서해결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핵심어: 큐레이팅뉴스, 소셜미디어, 내용분석, 뉴스양식, 뉴스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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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로운형태의미디어플랫폼들이생겨나면서뉴스의생산, 유통및소비지형이변화하고있다.

특히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기반으로한소셜미디어의등

장은 저널리즘 생태계에 지각 변동을 초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가발표한<디지털뉴스리포트2021 한

국>(오세욱·박아란·최진호, 2021)에 따르면, 지난 6년(2016～2021)간의 데이터가 보여준 큰

변화중하나는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과같은소셜미디어가사람들이뉴스를얻는주요경로

로성장했다는점이다. 소셜미디어가이용자개인간의소통채널을넘어뉴스유통과이용에도

의미있는역할을담당하게된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의뉴스이용은모바일기기를통한이동성과빠른속도로정보소비를선

호하는젊은층에서두드러지는현상중하나이다(설진아, 2018). 2022 언론수용자조사(한국

언론진흥재단, 2022) 결과에의하면, 소셜미디어를통해뉴스를소비하는비율이20대와30대

의경우각각15.9%와 13.4%, 40대와 50대는각각8%와4.8%를차지했다. 이와더불어소

셜미디어에대한신뢰도는 20대(2.98점), 30대(2.92점), 40대(2.88점), 50대(2.81점) 순으

로높게나타났다. 종합적으로이러한수치는연령대가낮을수록소셜미디어플랫폼을뉴스소

비의창구로써접근하는경향이더높다는점을보여주는동시에, 이를신뢰하는언론으로인식

할가능성역시크다는것을시사한다.

이처럼뉴스이용에있어소셜미디어의영향력이커지면서전통저널리즘과대비되는새

로운 저널리즘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박주현, 2017), 큐레이팅 저널리즘(Curating

Journalism)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큐레이팅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유물의

보존관리, 자료전시, 홍보활동등을일컫는데, 이러한큐레이팅이라는개념이저널리즘영역

에도입된것이다. 큐레이팅저널리즘이란간단히말해정보를선택, 가공하여새로운형태로구

성하는것을의미하는데, 대표적인큐레이팅뉴스서비스로미국에는 <허프포스트(HuffPost)>,

<버즈피드(BuzzFeed)>1) 등이 있고, 국내에는 <허프포스트코리아>, <인사이트>, <위키트리>

등이있다.

큐레이팅뉴스는다른언론사의뉴스에일정한기획과재구성을통해보다맥락적이고균

형적인뉴스를제공함으로써기존저널리즘이갖고있는단순객관보도와편협한정파보도의문

1) 버즈피드는수익성악화로인해2023년4월에뉴스서비스를중단했다(조선비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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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됐다(김동윤, 2017, 2019). 하지만이러한낙관적전망에는

큐레이팅뉴스가기존주류언론의뉴스를베껴쓰는관행에치중해저작권을무시한다는점에서

문제가따른다(김환표, 2016; 이광석, 2015; 조윤호, 2014). 심지어젊은층이용자들은원작

자의허락없이짜깁기하거나복제한콘텐츠들로인해 ‘소매치기’, ‘도둑질’이라는언론의질타까

지받는큐레이팅뉴스를이용하면서도, 가치있고믿을수있는뉴스를충분히소비하고있다고

여기고있는듯하다. 동시에큐레이팅뉴스와기성언론의차이를구분하지못하고큐레이팅뉴

스의품질을기준으로전반적인주류언론의취재와보도관행에대해비판하며, 나아가전통뉴

스미디어가생산하는뉴스를불신하고외면하고있는것도현실이다. 이러한현상은언론으로부

터자유롭게다양한정보를제공받고, 그로부터합리적이고객관적인판단을내리는 ‘식견있는

시민’(informed citizen) 양성이라는민주주의작동의필수조건을실현하는데에큰걸림돌로

작동할수있다.

결국언론으로서큐레이팅뉴스의가치가저널리즘의영역을넘어사회적으로불투명한현

실앞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상황에서, 큐레이팅뉴스의현주소를진단하고문제점과한계를

검토하여개선방향과대안책을제안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에본연구는큐레이팅뉴스

의보도특성은어떠한지, 어떤수준의품질을담고있는지확인해보고자한다. 특히디지털미

디어환경에서젊은층이뉴스소비활동의주체이며후속세대의뉴스이용행태를예측하는세

대(설진아, 2018; 이정훈·이두황, 2013)라는점을고려할때, 큐레이팅뉴스의특성과품질을

규명하는것은큐레이팅저널리즘전반에대한진단과함께문제해결을위한개선방안을모색

하여, 앞으로의젊은세대를식견을갖춘시민으로만들어내는데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

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하지만현재대부분의큐레이팅저널리즘에대한국내선행연구들은이용자측면에초점을

두어큐레이팅뉴스의이용행위및효과에관해논의하는데에중점을두고있다(김동윤, 2017,

2019; 김동윤·김연식·이현주, 2018; 김동윤·정아름, 2016, 2017; 김영주·정재민, 2014). 물론

일부내용분석을통해소셜미디어에서생산되고유통되고있는소셜뉴스의양식을분석한연구

(설진아, 2013; 이현숙, 2017)를찾아볼수는있다. 그러나이들연구들은내용적측면에만초점

을맞추어, 그내용을담고있는형식적측면까지이해하는데에는한계를지니고있다. 본연구

는이러한공백을메우기위한시도로서, 전반적인큐레이팅뉴스의보도특성을분석해언론으로

서의제기능과역할을점검해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뉴스가치, 뉴스주제, 뉴스구조, 뉴스

유형, 정보 형태는 뉴스 구성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들로(이완수·배재영·임봉수,

2015), 저널리즘으로서언론보도의가치를가늠하기위해서는이들요소를심도있게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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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중요하다. 같은내용이더라도뉴스구성요소를상호적으로어떻게배치하고, 조합하는가에

따라독자에게전달되는효과가달라지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뉴스의내용과형

식을구성하는요소들이큐레이팅저널리즘에서어떻게나타나는지분석해볼것이다.

이와더불어본 연구는큐레이팅저널리즘을 언론보도의 품질이라는맥락에서접근하기

위해큐레이팅뉴스가기본적으로갖춰야할규준즉, 공정성과심층성을얼마나구현하고있는

지규명해볼것이다. 큐레이팅뉴스가저널리즘적가치를갖추기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품

질을지녀야하는데, 이전연구들에서는이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지못했다. 물론큐레

이팅뉴스가태생적으로저널리즘의규범적원칙을따를의지와능력이제한적일수있다. 하지

만큐레이팅뉴스업계차원의보도원칙과기준도없이기존의뉴스를무단으로복제한채소셜

미디어상에서활발하게생산, 유통그리고소비되고있는것이문제의본질이다. 나아가변화된

미디어환경에서촉발된새로운형태와내용의저널리즘을전통저널리즘의틀로이해하는것이

타당한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을수있다. 하지만변화속에서도저널리즘의기본원칙은무엇

보다중요하고(Kovach &Rosentiel, 2014), 뉴스의질적측면을평가하는데에활용되는품

질요인이변화하고있다는징후를발견하기는어렵다(장병희·남상현, 2012). 특히공정성과심

층성과같은원칙이저널리즘존재자체에있어필요조건이라는것은보편적으로변하지않는사

실이다(김동윤외, 2018). 뉴스큐레이터의역할이전통저널리즘에서의기자의역할과밀접하

게관련되어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김균수, 2013), 큐레이팅뉴스라는새로운유형과성격의

저널리즘을평가하는데에있어전통저널리즘이강조하는뉴스의기본원칙을활용하는것은타

당할것이다.

정리하면본연구는내용분석을통해큐레이팅뉴스가내용적, 형식적차원에서어떤특성

을갖고있는지살펴보고, 나아가공정성과심층성을기준으로큐레이팅뉴스의품질수준을확

인해볼것이다. 연구결과를통해큐레이팅저널리즘의현황과과제를알아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성을논의할수있을것이다.

2. 이론적배경

1) 소셜미디어에서유통되는큐레이팅저널리즘

큐레이팅저널리즘은큐레이팅(Curating)과저널리즘(Journalism)이합쳐진개념이다. 본래큐

레이팅은박물관이나미술관에서쓰이는용어로, 어떤목적하에기존의창작물들을연구, 수집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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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2차적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오창섭, 2015). 이러한큐레이팅이라는

용어가저널리즘분야에사용되어홍수처럼쏟아져나오는정보를수집해 ‘가치’를더해주는서비

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 큐레이팅저널리즘은“다른매체에서보도한뉴스를모으고(aggregate),

고른(curate)뒤재편집해게재”하는것으로정의될수있다(김환표, 2016, 93쪽).

2005년에출범한미국의<허프포스트>는이러한큐레이팅뉴스의시초라할수있으며, 당

시많은프리랜서기자들은해당웹사이트에다른매체의보도를요약, 종합하거나재게시하며

큐레이팅저널리즘의토대를마련해나갔다(Isaac, 2019). 뒤이어2006년도에는<버즈피드>가

등장하며큐레이팅뉴스서비스가소셜미디어기반으로까지확대되었다.

국내에서도이들로부터영향을받아큐레이팅뉴스서비스들이많이생겨났는데, 대표적으

로는지난2014년, <한겨레>와미국의 <허프포스트>가합작해 <허프포스트코리아>가공식출범

했다. 해당매체는단순히이용자들이자사의홈페이지에서뉴스를읽도록제공하는것에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매개로뉴스콘텐츠를생산하고유통했다(한균태외, 2021). 곧이어<인사

이트>와<위키트리> 등도소셜미디어를중심으로큐레이팅뉴스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몇몇학자들은우리나라맥락에서큐레이팅저널리즘이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고기

대를보인바있다(김동윤, 2017, 2019; 김동윤·정아름, 2016, 2017). 이들은큐레이팅뉴스

가기존의뉴스에큐레이팅이라는2차적가공과정을통해어떤하나의쟁점에대한단편적인뉴

스에머무르는것이아니라다양하고깊이있는정보로이루어진저널리즘으로재구성할수있다

고바라봤다. 즉, 큐레이터가기존언론사의뉴스들을선별해새로운뉴스로재가공하는것은하

나의쟁점이나이슈에대해다른언론사의뉴스에기획과재구성을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큐

레이팅뉴스가사안의전체가아닌부분만을보도하는사실(fact) 중심의객관주의보도와진영

의논리에기반한정파적보도관행등기존저널리즘의한계와문제점을극복해줄수있을것

이라주장했다. 다시말해, 큐레이팅저널리즘은양쪽진영의입장을균형적으로다룸으로써이

슈의맥락, 양측의관점과입장을포괄하는하나의스토리를형성해나갈수있는데(김동윤·정아

름, 2017), 이러한보도방식은 국내 언론의현실인 객관보도와정파보도(김영욱, 2011)라는

오랜퇴행적보도관행을깨고새로운대안적저널리즘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큐레이팅 뉴스의 기존 저널리즘에 대한 대체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며,

‘기존레거시저널리즘의한계와문제점에대한대안적채널’(김동윤, 2019, 49쪽)로바라봤다.

이러한시각을토대로한경험적연구들은큐레이팅뉴스의저널리즘적가치와의미를실

증적으로규명하고자했다. 예를들면, 김동윤(2019)은큐레이팅뉴스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

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큐레이팅뉴스를읽고쓰는방식에따른커뮤니케이션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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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숙의차원에서살펴봤다. 분석결과, 큐레이팅뉴스를숙독하는행위가공적인쟁점이나

이슈에대한의견화와자기확신, 의견표현과이익표명이라는개인성의전과정을아우르는효

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큐레이팅뉴스이용이개인성을구성하는인지, 태도,

행동, 정치참여의모든차원에큰영향력을미친다는것이다. 그리고큐레이팅뉴스수용을통해

획득된개인성은이용자의정치효능감에긍정적인효과를자극시키는기제로작용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큐레이팅뉴스가저널리즘적가치와의미를지니며, 새로운뉴스플랫폼으로서가능

성을가진다는긍정적인근거를제시하고있다.

하지만큐레이팅저널리즘은다른언론사의뉴스를단순히인용하는것을넘어, 보도의원

칙과기준에대한어떠한합의도없이그대로가져다2차가공을거친다는측면에서타사의보도

를베껴쓰는행위, 일명 ‘디지털 소매치기(digital pick-pocket)’라고 불리기도한다(김환표,

2016). 같은맥락에서큐레이팅저널리즘은자체적으로뉴스를생산하기보다는이미생산된뉴

스콘텐츠를큐레이터가재구성하는경우가더많기때문에언론으로서의전문성부족과책임성

결여(김동윤, 2019)라는비판을받는다. 이는곧큐레이팅뉴스가과연저널리즘으로서의본연

의역할과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있는가에대한본질적인질문을던지게하며, 나아가큐레이

팅저널리즘생산자스스로의보도관행과윤리문제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설진아(2013)와이현숙(2017) 역시트위터와페이스북을통해유통되는국내뉴스서비

스인 <위키트리> 분석을통해소셜미디어뉴스에서저널리즘고유의기능이손실될수있다는

점을지적했다. 소셜미디어뉴스의생산과정에서기존언론의게이트키핑과정이축소되어뉴

스가갖춰야할기본요건을충족하지못함으로써전통적으로강조되어온언론의객관성, 전문

성, 신뢰성, 심층성등을담보하지못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역기능적특성들은기성저널리

즘의대체재로서생겨난큐레이팅저널리즘이이상적인저널리즘으로자리매김하는데에제약으

로작용할수있다.

소셜미디어에서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가갖는이러한부정적측면은플랫폼을통해콘

텐츠가생산되고유통되는방식과도연관된다. 큐레이팅뉴스는이미타언론사및방송사에보

도됐거나온라인에전파되고있는정보를재가공해새로운의미를부여한다는점에서카드뉴스

로간주되기도하는데(배정근, 2018), 대표적으로카드뉴스포맷을보이는큐레이팅뉴스는인

스타그램(Instagram)에서유통되고있다. 인스타그램플랫폼의특성상카드뉴스형태의이미

지가메시지전달에효과적이기때문이다(김새난슬·김동환, 2020). 이러한카드뉴스의제작은

개별언론사마다다르겠지만, 일부언론사에서는뉴스의제작시간과인력부족등현실적인여

력문제로, 카드뉴스의생산과유통시스템에대한투자가제한적이기때문에양질의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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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데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김새난슬·김동환, 2020). 큐레이팅뉴스의생산관

행과과정에대해직접적으로살펴본선행연구는없지만, 큐레이팅뉴스의제작이타사의뉴스

나온라인누리꾼들이제공하는정보를베끼거나편집하는정도에그친다는비판역시이러한현

실적문제에서비롯된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이를해결하는근본적인대책중하나는현상

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 발전을도모할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이에본연구는인스타그램에

서유통되고있는큐레이팅뉴스의내용적, 형식적특성및품질을검토하고, 그결과를토대로

개선방향을제안하고자한다.

2) 뉴스의내용적특성

뉴스의내용적특성은뉴스내용의의미나맥락을파악하고해석하는영역과관련되어있다(이

완수외, 2015). 단순히말해 ‘무엇을보도하는가’에관한것으로, 이를알아보는것은정보의깊

이와질적수준등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중요하다. 그동안선행연구들은언론보도의내용

적특성을나타내는요소들로뉴스가치, 뉴스주제, 뉴스성격등세가지구성요소를주로활

용해왔다(이완수외, 2015; 정수영·남상현, 2012).

이러한요소들을분석하는것은이슈의선택과배제에따른뉴스의정당성을평가하는데

에유용할수있다. 뉴스는현실을있는그대로보여주는것이아니라특정사건이나사안의여

러가지속성들에대한선택과배제를통해구성된현실(constructed reality)이라는점을전

제하고있다(고영신, 2007). 뉴스의선택과배제를결정하는게이트키핑(gatekeeping) 과정은

뉴스의정당성확보차원에서중요하며(심미선·강혜란, 2013), 그과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로는뉴스가치를비롯해뉴스주제와뉴스성격등이포함된다.

먼저, 뉴스가치는기자와언론조직이다양한사회적현상중어떤것을선택해서전달하

는가를결정하는중요한기준을의미한다(손승혜·황하성·장윤재, 2011). 뉴스가치와관련해가

장 자주 인용되는 슈메이커, 데니얼리언, 그리고 브렌들링거(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의 연구는시의성, 갈등성, 인간적흥미성, 관련성, 영향성, 선정성등을

전통적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뉴스 가치들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이창현과 손승혜

(1999)가시의성, 저명성, 갈등성, 영향성, 인간적흥미, 부정성, 신기성, 유용성, 영상적볼거

리로뉴스가치를유형화한바있다. 보다최근에는인터넷기반뉴스매체들에서뉴스의선택과

보도방식에 작용하고있는 뉴스 가치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수 있다. 가령, 윤여광과 조인희

(2017)의연구는신문과방송뿐만아니라포털과소셜미디어등모든미디어플랫폼에공통적

으로적용할수있는뉴스가치로영향성, 갈등성, 진귀성, 저명성, 근접성, 시의성, 신기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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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흥미성을추출했으며, 특히신문과방송에서는영향성과갈등성, 그리고저명성과부정성

이, 포털과소셜미디어에서는진귀성, 근접성, 시의성및흥미성이중요한뉴스가치라는점을

밝혔다.

설진아(2013)는큐레이팅뉴스서비스중하나인 <위키트리>에나타난뉴스가치를알아

보기위해전통적뉴스가치에해당하는시의성, 저명성, 갈등성, 신기성, 흥미성과함께소셜뉴

스에서나타날만한뉴스가치인선정성, 감성소구, 실용성을활용해분석했다. 분석결과, <위

키트리>에서는전통적으로중요한뉴스가치인시의성과저명성이높은비율로관찰됐으며, 새

로운뉴스가치로서실용성도높게나타났다. 특히후자와관련해연구자는소셜미디어에서유

통되는뉴스들은대개일상생활에서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실용성을추구하기때문이라고주

장했다. 이러한점에서실용성은전통적인뉴스보다소셜미디어기반의큐레이팅뉴스에서특히

많이나타날수있는뉴스가치라는점을알수있다.

위와같은선행연구결과들을미루어볼때,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전통적뉴스가치의

중요성은여전히강조되고있지만, 새로운뉴스가치또한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는점을확인

할 수 있다.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뉴스 가치는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심재철,

2003), 새로운뉴스가치는경쟁을통해전통적인뉴스가치를대체할수있는동시에서로보

완하면서공존하는측면도지닐수있을것이다.

한편, 뉴스주제는정치·경제·국제·문화·사회·연예·스포츠등관심사를다양하게다루고있

는지에대한문제와관련된다(이진영·박재영, 2010). 다양한뉴스 주제가보도되는 것은여러

가지의견과이슈가자유롭게공유되는건강한사회를만드는데에필수적이다(윤호영·길우영·이

종혁, 2017).

정치, 경제, 북한, 대통령, 비리, 국제등20개의뉴스주제를토대로1986년이후20년간

의한국신문보도의다양성을분석한이진영과박재영(2010)의연구에따르면, 국내주요신문

1면에서는정치주제의비중은감소했지만비리나의료주제의비율은증가했다. 정수영과구지

혜(2010)는뉴스의주제를정치/행정, 경제/산업, 국제/해외, 교육/과학, 사회일반, 사건/사고,

문화/예술/스포츠, 생활정보/흥미, 기타로분류하여, 국내방송3사에서보도된뉴스주제의다

양성을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사고, 법조/검찰/비리, 국제/해외를주제로한 뉴스의비중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

김위근(2013)은종합신문, 방송뉴스, 인터넷신문, 포털뉴스의주제를총체적으로살펴

봤다. 그 결과, 신문에서는사회, 정치, 국제, 스포츠·연예주제순으로많이보도되고있었고,

방송은사회, 정치, 국제순으로, 인터넷신문은정치, 사회, 생활·문화순이었다. 포털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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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스포츠·연예주제가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 사회, 정치, 경제주제가그뒤를이었다. 이와

같이종합신문과방송은사회, 정치, 국제관련주제가공통적으로많은반면, 인터넷신문과포

털뉴스에는생활·문화, 스포츠·연예뉴스등의주제들도비중있게보도되는것으로확인됐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키트리>의 뉴스 주제를 살펴본 설진아

(2013)는사건/사고/법률, 스포츠/연예/미담, 정치/외교, 문화/교육, 경제/산업의순으로주제

의비중이크다는점을밝혔다.

뉴스의내용적특성을나타내는마지막구성요소인뉴스성격은뉴스의고유한성질을가

리킨다. 뉴스성격은일반적으로 ‘경성뉴스’(hard news)와 ‘연성뉴스’(soft news)라는분류

틀에서평가된다. 뉴스의연성화라는뜻에는본래뉴스는‘무거운것’인데, 이것이 ‘가벼워지고있

다’는의미와 ‘뉴스의상품화’라는두가지측면이함축되어있다(최영묵, 1997). 이러한의미에

서경성뉴스는 “이성적이고합리적인공공커뮤니케이션의요소”인반면, 연성뉴스는“소비주의

적이고 오락적이며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정수영·남상현, 2012,

277쪽). 뉴스의성격을연구한차안리(Charnley, 1966)는뉴스의중요도(importance)와흥

미도(interest)를기준으로경성뉴스와연성뉴스를구분했다. 그는경성뉴스로는정치, 경제,

국제관계, 교육, 법률, 종교등을, 연성뉴스로는범죄, 금전, 성, 폭력, 진기함, 서스펜스, 인정

미담, 경쟁, 발견등을예로들었다.

앞서설명한김위근(2013)과설진아(2013)의연구에서는전통뉴스에비해포털뉴스나

소셜미디어뉴스가가볍고대중의흥미를끄는주제를비중있게다룬다는점을보여준바있

다. 이러한결과는동아닷컴, 인터넷한겨레, 네이버, 다음의인터넷사이트와스마트폰앱뉴스

의연성화를분석한이상록과윤영민(2012)의연구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들연구는네이버

(Naver)와다음(Daum)의스마트폰앱뉴스가이들매체의인터넷뉴스보다연성화경향이더

높다는점을밝혔으며, 나아가네이버와다음의스마트폰앱뉴스는동아일보와한겨레의스마트

폰앱뉴스보다연성화정도가더높다는사실을확인했다. 이러한결과에대해연구자들은스마

트폰에서도뉴스의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사회현안중심의뉴스를제공하려는기존언론매체

와달리, 인터넷포털은스마트폰으로연성화경향이짙은흥미성뉴스를공급하고있음을지적

했다. 이는곧디지털시대에인터넷포털뉴스의성격이점점연성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한진만과설진아(2001) 역시뉴스의성격을경성뉴스와연성뉴스로크게구분하고, 특히

뉴스의출처가공적영역이면서정보의중요성과사회적영향성을분석적으로담고있는뉴스를

경성뉴스로, 뉴스의출처가사적영역이면서인간적흥미를주요내용으로담고있는내용은연

성뉴스로유형화했다. 이들은차안리가제시한정치, 경제와같은경성뉴스주제들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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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갈등과사적투쟁, 흥미, 유행을담고있는정치, 경제뉴스는연성뉴스에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국내방송3사뉴스가운데절반가량이연성뉴스인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전형적으로

경성뉴스로분류되어온정치와경제뉴스에서도갈등이나흥미등연성소재위주의보도경향

을보이고있었다. 이에연구자들은방송사가경쟁에서이용자를확보해시청률을높이기위한

차별화전략으로, 가볍고선정적인연성화를이용하고있다고해석했다.

한편, 설진아(2013)는큐레이팅뉴스인 <위키트리>를분석한연구에서경성뉴스와연성

뉴스를직접적으로알아보지는않았지만, 뉴스주제분석을통해이를유추한바있다. 분석결

과, 다양한뉴스주제중범죄및사고관련뉴스나스포츠와연예그리고미담과같이흥미성을

담고있는가벼운뉴스가많다는점을고려해큐레이팅뉴스가연성뉴스를많이유통하고있다

고판단했다.

정리하면지금까지선행연구들은뉴스를선택하고전달하는기준인 ‘뉴스가치’, 뉴스에서

다루고있는것이무엇인가에대한 ‘뉴스주제’, 뉴스의고유한성질인 ‘뉴스성격’을중심으로뉴

스의내용적특성을살펴봤다. 위에서논의했듯이이러한뉴스의내용적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

하는것은뉴스의의미와맥락을파악하고, 정보의질과깊이를확인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

다. 또한뉴스의선택과배제과정을이해하고, 뉴스의정당성을판단하기위해필요한접근방

법이다. 그러나이러한내용적특성을큐레이팅뉴스를대상으로분석한연구가아직까지부족한

만큼본연구는다음의연구문제를제시한다.

연구문제1: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에는어떤내용적특성(뉴스가치, 뉴스

주제,뉴스성격)이나타나는가?

3) 뉴스의형식적특성

뉴스의형식은뉴스의내용과상호보완적관계의속성을지닌것으로, 이두가지요소의결합

적산물이곧뉴스의양식을결정한다. 이에선행연구들은뉴스의내용적특성못지않게형식적

요소또한중요하게논의해왔다(박광순·안종묵, 2015; 양정애, 2011; Graber, 1984).

뉴스의형식적특성은뉴스를전달하는데에있어그내용을체계적으로배열하고구성하

는편집영역에대한것으로(이완수외, 2015), ‘어떻게보도할것인가’와관련되어있다. 이완수

외는뉴스구성의형식적측면에서갖추어야할기본적요건들로뉴스구조, 뉴스유형, 정보형

태등을제시했다. 이러한형식적요소는뉴스의내용을구성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특히뉴

스구조및유형은뉴스의이야기를구성하는방식, 즉뉴스프레임을결정짓는요소로서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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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사안에대한개인의인식에도영향을미친다(이민규·김수정, 2006). 정보 형태또한

뉴스의전달내용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이건호, 2008).

구체적으로, 뉴스구조는 ‘독자에게어떻게하면내용을잘전달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

의산물로, 마감시간과지면의제약속에서효과적으로내용을담아내고설득하는데에그목적

이있다(조철래, 2016). 이는일반적으로리드(lead, 뉴스의첫문장또는단락)로핵심을제시

하는역삼각형, 흥미로운내용부터보여주는변형역삼각형(혼합), 사안을알리고문제점분석과

결론 순으로 이어지는 삼각형, 사안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내러티브로 구분할 수 있다(고영철,

2015). 비슷한맥락에서역피라미드구조, 사례나일화등으로시작하는에피소딕역피라미드

구조, 내러티브스타일, 인터뷰형식, 혼합형이있다(이완수외, 2015).

정보를육하원칙에따라중요도의순서대로나열하는역피라미드구조는뉴스의주요내

용을첫문장에요약하고, 그후추가적인정보를차례로제공하기때문에내용을간결하게전달

하는효과가있으며, 이렇게구성된뉴스는독자입장에서도시간을절약하면서전체적인내용을

빠르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는장점이있다(김예란, 2003). 동시에마감시간에쫓기는기자

의뉴스작성에효율적이고, 지면제약에압박을받는편집자의편집에도유용한것으로알려져

있다(Clark &Scanlan, 2001). 하지만역피라미드방식은일정한규칙성에따라사안의두드

러진사실만을피상적으로전달하기때문에깊이있는보도를하지못하며, 작위적으로뉴스를

구성해 독자에게 강제로 주입하는 비인간적인 문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박재영·이완수,

2008). 또한정보가파편화되어제공되고, 깊이있는분석보다는표면적인정보만을다루며, 한

쪽의관점만을강조하여맥락없는보도를이어간다는우려도있다(유선영·이오현, 2001). 그럼

에도불구하고한국신문1면전체뉴스의대부분은핵심내용을맨앞에제시한뒤나머지중요

한사실을순차적으로배열하는역피라미드형식의뉴스인것으로나타났다(고영철, 2015).

이와반대로피라미드구조는뉴스의뒷부분에가장중요한사실을서술하는방식이며(조

철래, 2016), 전통적인 역피라미드의 대안적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진국·하주용, 2015).

한편, 역피라미드뉴스구조의대안으로새롭게제시되고있는것중하나는내러티브구조이다.

내러티브는 학술적으로 복잡한 개념이지만, 실무적으로 ‘이야기’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박재영,

2020). 내러티브뉴스의정보배열순서와모양은다양하지만(박재영, 2020), 일반적으로뉴스

의뒷부분에핵심사실을배치시키는특징을갖고있다(김진국·하주용, 2015). 박재영과이완수

(2008)의연구에따르면, 기자와에디터들은내러티브구조의장점을뉴스가독자에게글을읽

는재미를제공할수있는동시에감성적소구에유용한점, 독자가한번흐름을타면끝까지읽

게되고완독하면역피라미드구조보다더강렬한느낌을받게되므로정보전달력이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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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안을다각적이고심층적으로전달할수있다는점을들었다. 하지만뉴스가상황을묘사하

다보니너무길어져뉴스의핵심을독자들에게빠르게전달하는데에는비효율적이며, 특히인

터넷과모바일을통해짧고가벼운뉴스를접하거나뉴스를읽기에시간이많지않은독자들에게

는적합하지않다는의견도있다(김진국·하주용, 2015).

뉴스형식의또다른요소인뉴스유형은뉴스를담는그릇으로, 뉴스의양과질적수준을

결정한다(고영철, 2015). 연구자에따라뉴스유형은다양한방식으로구분되고있는데, 스트레

이트, 해석/분석, 기획/특집, 인터뷰, 사설, 칼럼/논단, 독자투고, 사진등으로구분하고있는가

하면(정용복·김치완, 2017), 객관기사, 분석·해설기사, 의견기사, 피처기사, 사진기사로분

류하기도한다(김경모, 2018).

고영철(2015)은이러한뉴스유형의분류를보다단순하게뉴스내용에기자의개인적견

해개입여부를기준으로객관적사실보도기사와해설·분석기사로나누었다. 객관적사실보

도기사는객관적인사실의나열에그친보도중심의뉴스를말하는반면, 해설·분석기사는어

떤사건이일어나게된원인, 전망등을중심으로구성된다(김민환, 2002). 전자에는스트레이

트외에인터뷰·대담, 스케치등이속하며, 사설및칼럼, 논평등은후자에포함된다. 이두가

지분류체계로국내신문 1면의뉴스형식을살펴본결과, 해설·분석뉴스에비해스트레이트

뉴스와같이객관적사실전달위주의기사가많은것으로드러났다(고영철, 2015).

일간지와지상파방송뉴스의교육보도를분석한손승혜외(2011)의연구에서도유사한

결과를확인할수있었는데, 신문과방송뉴스에서사실위주의보도가해설및분석보다더높

은비율을보였다. 특히이러한경향은시간의제약을강하게받는방송뉴스에서더욱크게나

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언론사에소속되어있는언론사닷컴과인터넷을기반으로만들어진온라

인 전용 언론사를 비교한선행연구들(권상희, 2004; 김경희, 2002)에 따르면, 언론사닷컴은

오프라인언론사와같이정보위주의단순사실보도를, 인터넷기반언론은해설이나분석을포

함한뉴스를많이보도하고있었다.

뉴스형식의세번째요소인정보형태는특정한정보를어떻게취득하고보도하고있는지

를의미하며, 이는주로공개정보, 재가공정보, 단독입수정보, 단독개발정보등으로분류된

다(이건호, 2008; 이완수외, 2015; 정용복·김치완, 2017). 공개정보는해당사안과관련된

기관이나단체에서제공하는보도자료등을통해모든언론에게공개된내용에전적으로의지하

는것이며, 재가공정보는공개정보를중심으로작성되지만, 추가적인조사나인터뷰등을통해

관련내용의정보를더욱보완시킨것을말한다(정용복·김치완, 2017). 단독입수는특종을대

신하는표현으로, 특정한정보를한언론사가독점적으로전달받아보도하는것을의미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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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단독개발은기자가독자적인아이디어와기획, 탐사적인취재방식을활용하여발굴한정

보를중심으로한다(이건호, 2008). 이때뉴스의정보형태가공개정보, 재가공정보, 단독입

수, 단독개발로갈수록뉴스의독창성이증가하는특징이있다(이민정·이건호, 2014; 한국언론

재단, 2007).

중앙일간지의탐사보도특성을연구한이민정과이건호(2014)에따르면, 국내일간지들

은단독입수한정보를가장적게활용한것으로나타나, 독창성측면에서취약함을보여주었다.

방송뉴스의단독보도의품질을살펴본유수정과이건호(2020)의연구에서는단독보도가양적

으로는증가하고있었지만, 그품질측면에서는문제가있음이드러나기도했다. 단독이라는제

목이붙어있는뉴스들도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사실상이미공개되어있는자료를취급했거

나, 아니면기존의공적, 사적자료등을재가공해단순히시간적으로다른언론사보다먼저보

도한뉴스즉, 실제단독뉴스라기보다단독취급유형보도가많았던것이다. 이러한결과는기

자들이장기간의기획과탐사로정보를발굴하는독창적인보도보다는공개된정보나인터넷에

서쉽게접근할수있는자료를재가공해타사보다먼저보도하는비율이높다는점을보여준다.

이는결국새로운시각과정보를제공하려는독창성에대한노력을기울이지않은채이미공개

되어있는자료를시간적으로먼저소개하여단독으로포장하고있음을나타낸다.

지금까지살펴본대로기존연구들은뉴스를전달하는방식인 ‘뉴스구조’, 뉴스의내용을

담는형태인 ‘뉴스유형’, 어떤정보가활용됐는지와관련된 ‘정보형태’를중심으로뉴스의형식

적특성을살펴봤다. 뉴스의형식적요소는내용적요소와상호유기적으로연관되어있지만, 이

러한형식적특성을큐레이팅뉴스를대상으로살펴본연구는아직찾아보기힘들다. 이에본연

구에서는다음의연구문제를설정했다.

연구문제2: 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에는어떤형식적특성(뉴스구조, 뉴스

유형,정보형태)이나타나는가?

4) 뉴스의품질: 공정성

뉴스의품질은“저널리즘에기대되는/요구되는기능을충족시키기위해갖추어야할속성들의총

체”이며(김영욱·진민정·강신규, 2014, 16쪽), 공정성은저널리즘의기본원칙으로서뉴스품질

을규정하는요소들가운데하나이다. 다수의선행연구들(박재영, 2005; 원희영·윤석민, 2015;

McQuail, 1992)에따르면, 공정성은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은비편향적이고균형적인태

도로정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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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공정성의확보는사회가민주적으로유지되고발전하는과정에서필수적이

며, 특히권위주의정부에서직간접적으로정부의통제와간섭을받았던국내언론은1987년이

후권위주의정권의해체와민주주의로의이행으로인해언론의자유와자율, 중립적역할에대

한사회적관심이커지면서공정성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진로, 2015). 하지만수용자단체와

미디어비평매체는국내언론의핵심적인문제점으로‘편파보도’, ‘본질비껴가기’, ‘본질왜곡’ 등

언론의공정성결여를꼽은바있다(장하용, 2001). 이러한공정성이결여된언론의보도는사

회적갈등과혼란을초래해규제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이진로, 2015), 공정성은언론과학계

의꾸준한관심을받고있다.

이러한필요성에의해지금까지공정성에대한많은연구가진행됐지만, 공정성의개념과

기준등에대해서는일정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한실정이다. 학자들마다공정성을구성하는요

소가다르기때문이다. 공정성개념과관련해국내연구자들은공정성검증을위한기준을객관

성개념에서출발한웨스터슈탈(Westerståhl, 1983)의연구를가장많이인용한다. 웨스터슈

탈은객관성을크게사실성(factuality)과불편부당성(impartiality)으로나누었다. 그리고사

실성을 다시 진실성(truth)과 관련성(relevance), 불편부당성을 균형성(balance)과 중립성

(neutrality)으로 구분했다. 이어 맥퀘일(McQuail, 1986)은 웨스터슈탈의 객관성 모델에서

볼수없었던비객관성의영역을새롭게제시함으로써뉴스모델을확장시켰다. 그는객관성에는

사실성과공정성, 비객관성에는당파성, 선전, 주관성및선택성을하위범주로구분해살펴봤

다. 국내연구에서강명구(1989)는웨스터슈탈의객관성모델이뉴스텍스트자체를평가하는

데에있어어느정도유용성은존재하지만, 뉴스생산과정에개입되는내·외적요인들을제대로

고려하지못한다는점을지적했다. 이에따라객관성을포함하는공정성을뉴스평가의틀로제

시하며, 이를사실성검증(정확성과균형성), 윤리성검증(합법성과윤리성), 그리고이데올로기

검증(전체성과역사성) 등세가지차원에서살펴봤다. 백선기(1992)는 공정성을좁은의미의

객관성으로서사실성과더불어균등성과불편부당성으로구성되어있는균형성으로구분해살펴

봤다. 이처럼공정성개념의하위구조는학자들의시각에따라다양하게해석되고있다.

이에몇몇 연구들에서는 공정성개념을 다양한방법으로정의하는 것은 그것만의 장점이

있고, 연구목적에맞는하위개념을연구자의판단에따라구성하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을제

시했다(원희영·윤석민, 2015; 임태섭, 1993).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먼저공정성의하위

개념으로서객관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학자들에 따라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객관성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강명구,

1989; 강태영·권영설, 2000), 또는 하위 개념으로도 이해된다(송용회, 2007; McQu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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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Westerståhl, 1983). 이는단지최상위가치를어디에두느냐가다를뿐이다(이완수·박

재영, 2013). 이처럼공정성과객관성개념의명확한구분은어렵지만, 본연구는공정성을객

관성의상위개념으로이해한다. 객관성이뉴스이용자의판단을위한근거자료를제공하는것

에그치는데에비해, 공정성은정의나진실에대한판단까지수행하는개념이기때문이다(강태

영·권영설, 2000).

언론의객관성의개념은기자의개인적평가나판단을배제하고, 있는사실을그대로보도

해야하는것을의미하며(이완수·박재영, 2013), 이러한뉴스객관성을가늠해보는기준은취

재원활용관행을살펴보는것이다. 편중되지않고다양하고다수의취재원을활용하는것은언

론이객관성을어느수준으로추구하는지를판단하는데에도움을준다(심재철, 2003; 오해정·

최지향, 2019). 언론이취재원을선택하는과정에서특정취재원을편중적으로사용한다거나배

제한다면뉴스의객관성을기대할수없다. 따라서뉴스에취재원이많을수록, 다양한유형의취

재원이활용될수록뉴스의객관성을확보할수있는것이다.

하지만한국과미국신문의취재원이용관행을조사한대부분의선행연구(박재영·이나연,

2018; 이건호·정완규, 2009; 이재경, 2006)의결과는우리나라언론이적은취재원을활용함

으로써취재원편향성이두드러지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한국의 <조선일보>와미국의 <뉴욕

타임스>가대통령관련뉴스를어떻게다루는지를비교한이재경(2006)은한국신문의뉴스 1

건당평균취재원은2.1명에불과한반면, 미국은평균7.5명을활용하고있다고밝혔다. 뉴스

에취재원이적게등장하는결과는지상파방송3사를분석한박성호와윤영민(2016)의연구에

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또한국내언론은취재원을주로관(官)에의존하는문제역시심각하다. 설진아와남궁강

(2007)은 6자회담관련방송뉴스에서활용된취재원분포를살펴본결과, 정부관료가70%

이상으로대다수를차지하며, 그다음은대통령이10%내외임을확인했다. 일본대지진과원전

사태보도특성에대해분석한조은희(2012) 또한우리나라과학보도가제한된취재원활용경

향을보인다는것을지적하고, 이러한원인으로보도자료에과도하게의존하는취재관행을들

었다.

한편, 국내에서공정성을설명하는하위개념으로불편부당성을살펴볼수도있다(백선기,

1992). 불편부당성개념은정파성이인정되는신문과달리방송이정치에개입하지못하고중립

을지키도록제도화시킨영국에서생겨난것이지만(이창근, 2004), 그것이신문에적용되지않

는다는것을뜻하지는않는다. 국내의조선일보는사시로 ‘불편부당’을채택하고있으며, 미국의

뉴욕타임스역시이를윤리규정의기본목적으로제시하고있다(김영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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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성은어느한쪽의의견이나입장에치우치지않는것을의미하는데, 이는대립되

는관점에대한단순한균형을넘어선다. 동시에, 모든이슈에대한완전한중립성을요구하는

것도아니다. 균형성은산술적의미를전제해양적인측면에서형식과결과를평가하지만, 불편

부당성은가치평가를전제로내용적측면에주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김영욱, 2011). 또

한중립성은기계적인중립을의미하는반면, 불편부당성은체제와가치를위협하는문제에는중

립을요구하지않는다(김세은·이상길, 2008). 이러한측면에서앞서언급한불편부당성의하위

개념을중립성과균형성이라고주장한웨스터슈탈(1983)의입장과는차이가있다.

불편부당성을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핵심 규범으로 여긴 영국의 BBC는 여기에 ‘적절

한’(due)이라는수식어를사용해 ‘적절한불편부당성’ 개념을정립했다. 여기에서 ‘적절’이란콘

텐츠의주제와속성, 예상되는뉴스이용자의기대, 이러한기대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표

식등의측면에서불편부당성이적합하고적정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BBC, 2010). 따라서

적절한불편부당성은 ‘의견의폭과다양성’을반영해야하며, 이를위해주제와관점을폭넓고다

양하게제공해야한다(박성호, 2018).

뉴스에서다양한관점을제시하는것은언론이지향하는궁극적목표로, 특정한사안에대

해다양한 견해와주장을담고있는지와 관련된것이다(이진영·박재영, 2010). 보도의관점을

분석한연구들에서는주로보도의관점제시양태를 ‘완전히단일관점’, ‘대체로단일관점’, ‘복

합적관점’으로구분했으며, 신문과방송뉴스모두단일관점을채택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발

견했다(박성호·윤영민, 2016; 박재영·이나연, 2018; 유수정·이건호, 2020; 이건호·정완규,

2009).

또한다양성측면에서주제는관심사를다양하게다루고있는지에대한문제이다(이진영·

박재영, 2010). 뉴스에서의주제다양성은내용적으로정보와의견이얼마나차별화되어독자에

게제공되는가로정의할수있으며(강명현, 2016), 이때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다양한뉴스

주제가다루어질때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조은영·유세경, 2014). 이러한주제의다양성은

뉴스에서주제가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파악한뒤, 각주제가차지하는비중을분석해판단할

수있는데, 이는다양성지수를통해확인할수있다. 즉, 다양성지수를통해어느한주제에치

우침이 있는지 혹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유수정,

2018). 앞서큐레이팅뉴스의내용적측면인뉴스주제에서는각뉴스의주제가차지하는비중

을살펴본다면, 여기에서의주제다양성은큐레이팅뉴스에서해당주제들이차지하는비중이얼

마나고르게분포되어있는지분석할것이다.

지금까지공정성을객관성과불편부당성이라는차원에서살펴봤다. 하지만이러한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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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들은주로방송과신문등전통미디어를중심으로진행됐다. 이에본연구는큐레이팅뉴스

를대상으로공정성이어떻게구현되는지살펴보고자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제시했다.

연구문제3: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에서공정성은어떻게구현되고있는가?

연구문제3-1: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는객관성차원(전체취재원수, 취재

원유형)에서어떤특성을나타내는가?

연구문제3-2: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는불편부당성차원(관점다양성, 주제

다양성)에서어떤특성을나타내는가?

5) 뉴스의품질: 심층성

심층성또한저널리즘의중요한원칙이며, 앞서설명한뉴스의품질을파악할수있는또다른

요소이다. 이는오랜기간동안뉴스의품질과관련해중요한요소였으나, 최근들어특히그중

요성은더욱강조되고있다(오해정·최지향, 2019). 미디어기술의진화로인해다양한뉴스매

체, 채널, 플랫폼이등장하면서대량의정보와뉴스는넘쳐나고있지만, 이를종합적으로이해하

고서로다른의견을노출시키며새로운생각을하도록하는뉴스는찾기어려워진현실때문이

다(김유정·오현경, 2019). 또한저널리즘에서심층성은사안에대해이해도를높이고자하는시

민들과의소통을가능하게하고(김유정·오현경, 2019), 이들에게새로운생각을하게한다는점

에서(이준웅·김경모, 2008), 오늘날의미디어환경에서뉴스의심층성이갖고있는중요성은여

전히크다.

심층성이과연무엇이고어떤뉴스가심층적인뉴스인가에대해여전히명확하게정의하

기어렵다는주장도있지만(김유정·오현경, 2019), 보편적으로심층뉴스는정보의깊이로구성

된다(Schudson, 1995). 여기에서 ‘정보의 깊이’는 심층성그자체로 뉴스의가치를평가하는

하나의잣대가될수있는데(이건호·정완규, 2008), 이는특정사안의발생과정과결과뿐만아

니라원인, 배경, 역사, 결과등을총체적으로보여줌으로써확보될수있다(Spurk, Lopata,

&Keel, 2010). 더나아가, 뉴스에서정보의깊이는단순한묘사와설명보다는맥락을논리적

으로연결하고대안이제시될때구현되기도한다(박성호·윤영민, 2016).

이러한측면에서심층성은 “사안에대한다각적정보를전달해사실관계규명은물론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고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보도 태도”이다(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7,

136쪽). 남재일과이강형(2017)은심층성을 “중요뉴스에대한해설과비평을제공하는것”(97

쪽)으로바라봤다. 이러한심층성은복잡한사회현상이나어려운개념을뉴스이용자가쉽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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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수있도록보도하는전문성을통해살펴볼수있다(오해정·최지향, 2019). 다시말해, 전문

성은한국언론이얼마나심층적이고깊이있는보도를추구하는지를판단하는일종의기준이될

수있다.

뉴스의전문성은사실을단순하게전달하는것이상으로, 복합적인맥락을제공해사안의

복잡한이면을깊이있게드러낸경우에확보될수있다. 선행연구(Spurk et al., 2010)에따

르면, 독자나시청자가사건의맥락을이해하려면뉴스가사건의과정과결과뿐만아니라원인

및전망등을포함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하지만박재영과이나연(2018)의연구에따르면, 뉴스

의분석력측정을통해국내일간지가운데원인과과정, 결과, 그리고전망까지모두포함된뉴

스가4.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미국의뉴욕타임스는네가지정보를모두담

은경우가19%, 영국의더타임스는13%에달하는것으로분석됐다.

또한 전문성은 반허스트와 머츠(Barnhurst & Mutz, 1997)의 이벤트 중심 보도

(event-centered coverage)와분석중심보도(analysis-centered coverage)를차용해, 뉴

스의깊이를통해살펴볼수있다. 이에뉴스의이벤트와분석집중도를기준으로뉴스의깊이를

분석한선행연구들(박성호·윤영민, 2016;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유수정·이건호, 2020)

은국내언론이이벤트중심보도경향이강하다는점을발견했다. 박재영외는신문을대상으로

대통령선거뉴스를분석한결과, 발생사건중심의이벤트뉴스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았다는

점을발견했다. 이러한결과는방송뉴스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박성호와윤영민은지상파

방송3사의법조뉴스의깊이를분석한결과, 이벤트중심보도가93.2%로압도적으로많은반

면, 분석중심보도는6.8%에그쳤다고밝혔다.

한편, 심층성은뉴스에서투명성을얼마만큼구현하고있는지에따라확인할수있다. 뉴스

에서정보의출처와정보의제공자가확실히명기된경우는이용자들에게뉴스의질을더해주기

때문이다(이건호·정완규, 2008). 미국의 민간 언론연구기관인 PEJ(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는보도의심층성을측정하기위한보도지수(The Reporting Index)2)를제

시하고있는가운데, 국내에서도이를적용한연구들이수행되어왔다(오해정·최지향, 2019; 이

건호, 2008). 특히 투명 취재원 적시는 투명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기도 한다(Park &

Min, 2019). 즉, 뉴스내에서투명취재원이많을수록투명한뉴스라는뜻이다. 투명취재원

2) 보도지수는 ‘투명한 취재원’, ‘복합적인 관점 제시’, ‘이해당사자 수’ 등을 요소로 하며, ‘최고 수준의 보도(the

highest level of reporting)’는투명취재원이4개이상포함된기사, 복합적관점이제시된기사, 이해당사자가 4개

이상포함된기사로정의되었다(PEJ,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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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정보의출처가명확하게제시됐는지를나타내는기준이되는데(Rupar, 2006), 국내언론

은투명취재원사용을전반적으로적게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박성호·윤영민, 2016;

오해정·최지향, 2019; 이완수·박재영, 2013).

이러한 투명 취재원의 활용은취재원에대한정보를 얼마나공개하는가와직결된다(이나

연, 2018).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산업에서는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Fedler, Bender, Davenport, & Drager, 2005). 가령, 미국의뉴욕타임스는취재원의이

름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급자에게 해당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고(박재영·이완수,

2007), 기사의투명성을높이는방안으로익명취재원을사용할때독자가납득할수있도록익

명취재원에대한설명을포함시킬것을강조했다(이나연·김창숙·김지현, 2021). 한국과미국의

정치뉴스를대상으로익명취재원표기관행을분석한이나연외는비록미국언론에서익명취

재원에대한경력, 경험등을제시한비중은적지만, 이는국내언론에비해많다는점을발견했

다. 구체적으로이들연구에따르면, 국내언론사는798건의익명취재원사용중60건(7.5%)

에서 익명 취재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반면, 미국 언론사는 127건 중 48건

(37.8%)에서익명취재원에대한정보를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했을때, 뉴스의심층성은전문성차원의특성과투명성차원의특

성으로살펴보는것이타당해보인다. 이에본연구는큐레이팅뉴스에서심층적인보도가얼마

나나타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했다.

연구문제4: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에서심층성은어떻게구현되고있는가?

연구문제4-1: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는전문성차원(뉴스분석력, 뉴스깊

이)에서어떤특성을나타내는가?

연구문제4-2: 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는투명성차원(전체투명취재원및

익명취재원수, 익명취재원에대한설명)에서어떤특성을나타내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및기간

소셜미디어에서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의특징과품질을분석하기위해큐레이팅뉴스서비스

인 <인사이트>와<위키트리>의뉴스를대상으로내용분석을진행했다. 이들은국내에서소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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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팔로워를가장많이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욱희, 2019), 큐레이팅뉴스를대표하는뉴스

서비스라고판단했다. 다양한소셜미디어플랫폼을중심으로큐레이팅뉴스서비스가확산되고

있는가운데, 페이스북이나트위터에비해인스타그램을통해뉴스를이용하는비중이2014년에

비해약5배수준으로늘어났고(Newman, Fletcher, Schulz, Andi, &Nielsen, 2020), 이

에상응하여큐레이팅뉴스서비스역시인스타그램을중심으로확산중에있다. 이에본연구는

인스타그램3)에 <인사이트>와 <위키트리>가게시한뉴스들을분석했다. 분석단위는개별뉴스

이다. 현재의큐레이팅뉴스의양상을살펴보기에1년의기간이무리가없다고판단해분석기간

은2022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1년으로설정했다.

2) 표집

본연구는주구성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을사용해표본을추출했다. 주구성표

집은요일로층화한후필요한수만큼의날짜를표집하는방법으로, 비교적적은수의표본으로

장기간의분석에효율적이다(윤영민, 2019). 코놀리에이헌, 에이헌, 보트리(Connolly-Ahern,

Ahern, & Bortree, 2009)는적어도 8주구성표집을해야 1년을대표할수있다고했는데,

이때1년전체를대상으로한8주구성표집보다는4분기로나누어분기별로2주씩표집하는것

이더대표성을띠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본연구역시1년을4분기로나눈뒤, 분기별로2주

구성을해요일별로무작위로뽑아8주표본(56일)을구성하고자했다.

이를위해먼저파이썬(Python) 기반웹크롤링(Web crawling)을통해 2022년 1월 1

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인사이트와위키트리에게시된게시물을수집했다. 수집된전체

뉴스개수는 <인사이트>는 5,783개, <위키트리>는 3,285개였다. 이어앞서언급한방법대로 1

년치의<인사이트>와<위키트리>뉴스에서요일별로무작위로뽑아8주표본을구성한결과, 인

3) 큐레이팅뉴스서비스들이자사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지만, 본연구는소셜미디어에서유통되는큐레이팅뉴스에

초점을두었기때문에소셜미디어에게시된뉴스만으로분석대상을한정했다. 공통적으로 <인사이트>와 <위키트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등에공식계정을갖고있는가운데, 본연구는인스타그램에게시된뉴스

에만중점을둔다. 앞서 선행연구(배정근, 2018)에서 살펴보았듯이큐레이팅뉴스는이미 언론이나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정보를재가공해새로운의미를만들어낸다는점에서카드뉴스로분류될수있다. <인사이트>와 <위키트리> 서비

스는플랫폼특성상인스타그램에서만카드뉴스형태의콘텐츠를게시하고있는반면, 페이스북과트위터에서는게시물

에뉴스의링크가걸어져있다. 게시물의링크는큐레이팅뉴스서비스의각웹사이트로연결되어기존언론보도형태

의뉴스가보인다. 인스타그램에서게재되는큐레이팅뉴스는10장내외의카드형식에장당하나의사진이미지와간결

한글혹은짧은영상을통해내용이요약된형태이며, 이를슬라이드방식으로넘겨보도록하는특징이있다. 이러한점

을고려해, 본연구는기존의보도형식과다른새로운형태의큐레이팅저널리즘을살펴보기위한것으로, 인스타그램

에게시된카드뉴스형태가분석대상으로적합하다고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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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907개, 위키트리는503개로총1,410개가수집되었다. 이중네이티브광고및영상

은연구목적과상관없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했다. 최종선정된분석대상게시물(뉴스)

은<인사이트>에서720개, <위키트리>에서331개로총1,051개였다.

3) 변인의조작적정의

(1) 큐레이팅뉴스의내용적특성

①뉴스가치

뉴스가치는다양한사회적현상중어떤것을선택해서뉴스로공표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에

작용하는기준이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손승혜외, 2011; 윤여광·조인희, 2017; 정수영·

남상현, 2012)를 참고해, 총 9개로뉴스가치를구분했다(<Table 1> 참조). 이때 9개의뉴스

가치각각을변인으로취급해분석하는뉴스(게시물)에해당뉴스가치가나타나면1, 나타나지

않으면 0으로코딩했다. 예를들어, <인사이트>의한게시물에과거(게시물이게시된날로부터

최소일주일이지난시점)의유명한인물관련사건을다루고있으면시의성변인은0으로코딩

하고, 저명성변인은1로코딩하는식이다. 다른변인들도같은방식으로코딩했다.

Variables Definition

Timeliness
An assessment of howrecently an event occurred, particularly focusing onnews related to

events that took place or are currently developing within the past week.

Prominence
Anassessment of whether news involves socially prominent individuals or locations,

covering news related to such people or places.

Impact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events mentioned in the news affect a large number of

audience and reader or have a high intensity.

Usefulness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ews conveys information that people need for real-life

situations, focusing on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Conflict
An assessment of whether an event involves violence, clashes, fights, or tensions between

news entities (individuals, groups, or countries), covering news related to such conflicts.

Negativity
An assessment of whether the news serves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surveillance by

monitoring and reporting negative events or accidents.

Interest
An assessment of what piques the reader's curiosity focusing onnews that of low

importance but contains unique and intriguing elements, such as true stories.

Novelty
An assessment of what catches the reader's eye, typically involving news that offers

something newanddifferent.

Proximity
An assessment of howclose the issue is to the reader,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often involving news about issues in close proximity to the reader.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s of News Values in Curating News



소셜미디어를통해유통되는큐레이팅저널리즘의뉴스양식및품질연구 69

②뉴스주제

뉴스주제는게시물이다루는소재의토픽을뜻한다. 선행연구(김위근, 2013; 이진영·박재영,

2010)의뉴스주제분류를참고하고, <인사이트>와<위키트리> 웹사이트의주제분류를일부수

정해7개의뉴스주제로구분했다(<Table 2> 참조). 뉴스게시물을읽고, 이 7가지범주중가

장두드러진주제1개를선택해코딩했다.

Table 2. Categories of News Topics in Curating News

Category Content

Politics
The Blue House, National Assembly·Political Parties, Administration·Local

Government, Military·Defense, North-South Relations, ForeignAffairs

Society
Courts, Prosecution, Police, Education, Environment, Incidents·Accidents, Defense,

Transportation, Labor, Welfare, Medical, Health, Women, Children, Crime

Economy
Securities, Finance, Real estate, Finance, Employment, Business, Retail, Consumer,

Automotive, Industry

Culture Music·Performance·Exhibition, Broadcast·Entertainment, Film·Animation, Sports

Internat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s, International Topics

IT·Science Internet-PC, Mobile, Telecom, Game, Science

Other
Food, Agriculture·Forestry·Fisheries, Mining, Life information (Shopping,

Transportation, Weather), Tourism, Human interest (Misfortune, Success, Gossip), etc.

③뉴스성격

뉴스의성격은뉴스의고유한성질을의미하며, 이를측정하기위해 ‘경성뉴스’와 ‘연성뉴스’로

구분했다. 뉴스 중요도 대 흥미도에 따라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로 구분한 한진만과 설진아

(2001)의분류기준을차용해, 공적영역에관한내용을사실관계중심으로딱딱하고건조하게

기술한뉴스일경우 ‘경성뉴스(=1)’로분류했고, 인간적흥미를주요내용으로독자의흥미와

감정적반응을유발하는뉴스이면‘연성뉴스(=2)’로코딩했다.

(2) 큐레이팅뉴스의형식적특성

①뉴스구조

뉴스구조는뉴스를전달하는방식을말한다. 고영철(2015)과이완수외(2015)가뉴스구조를

구분한것을본연구에맞게수정해, ‘역피라미드’, ‘피라미드’, ‘내러티브’, ‘기타’로분류했다. 구

체적으로, 뉴스내용의핵심을요약해서맨앞의리드에쓰고, 이어정보내용을중요한순서대

로본문에차례로나열한뉴스일경우 ‘역피라미드(=1)’로, 뉴스의리드부분에무슨일이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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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독자들에게일단먼저알리고 문제점을 분석한이후에결론을 유도하는 뉴스인경우에는

‘피라미드(=2)’로 기록했다. 사건·사안의일부특성을부각시켜드라마틱하게이야기형식으로

풀어가는형태의뉴스는 ‘내러티브(=3)’로, 이세가지뉴스구조에포함되지않는방식으로뉴

스를전달하는경우에는‘기타(=4)’로코딩했다.

②뉴스유형

뉴스유형은뉴스가작성된형식을뜻한다. 고영철(2015)이분류한것을본연구에맞게‘스트레

이트’, ‘해설·분석’, ‘기타’로나눴다. 구체적으로, 공식발표, 보도자료및뉴스통신사제공소식

등사실적정보에근거해육하원칙의방식으로작성된뉴스는 ‘스트레이트(=1)’로, 스트레이트

뉴스에대한상세한해설이나비평을목적으로쓴뉴스는 ‘해설·분석(=2)’으로코딩했다. 그리고

이두가지뉴스유형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기타(=3)’로기록했다.

③정보형태

정보형태는뉴스에어떤정보가활용됐는지에대한것이다. 이완수외(2015)의분류틀을차용

해 ‘공개정보’, ‘재가공정보’, ‘단독입수정보’, ‘단독개발정보’, ‘기타’로나누었다. 당일발표된

자료에전적으로의존한뉴스이거나뉴스의핵심정보가모두에게알려진사실인경우에는‘공개

정보(=1)’로, 공개된정보자료를기초로기자가해석과분석을곁들여작성된경우는 ‘재가공

정보(=2)’로코딩했다. 수동적특종으로기자자신이취재원으로부터핵심적인정보를전달받아

뉴스를쓴경우는 ‘단독입수정보(=3)’로, 능동적특종으로기자스스로핵심정보를발굴하거

나취재한경우에는‘단독개발정보(=4)’로분류했다. 그리고이네가지정보형태에포함되지

않는경우에는‘기타(=5)’로기록했다.

(3) 큐레이팅뉴스의품질: 공정성

①전체취재원수

전체취재원수는뉴스에등장하는개인, 단체, 자료등을포함한취재원의총수이다. 오해정과

최지향(2019)의연구에기초해취재원은뉴스에서 “～는～라고말했다”, “～에따르면” 등의표

현으로정보의제공자임이분명히드러난경우로간주했다. 즉, 취재원은뉴스를작성하는데에

있어기자에게필요한정보를전달하는출처이다. 취재원활용이제한적인뉴스에서동일한취재

원을중복적으로셀경우다수의취재원이있다는착각을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에(박성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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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2016), 같은뉴스에 동일한취재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세지않았다.

다시말해, 뉴스에 ‘A’라는취재원이두번이상언급된경우, 1개로기록했다.

②취재원유형

취재원유형은뉴스에등장하는취재원의종류를뜻한다. 선행연구(Park &Min, 2019)의분

류를수정해<Table 3>과같이취재원을8가지유형으로구분했다. 본코딩을진행하기전에분

석할뉴스게시물들을일별한결과, 대체로뉴스에서는최소1개에서최대5개까지취재원이활

용되고있었다. 이점을고려해취재원유형변인은뉴스에서언급한순서대로최대 5개까지만

코딩했다. 구체적으로, 첫번째취재원이8개유형중어느유형에해당하는지코딩하고, 취재원

이더있을경우같은방식으로다섯번째취재원까지코딩했다.

Category Content

Governments
Central government (Legislature, Judiciary, Administration, Independent agency),

Local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Group·Enterprise

Politicians Political party, Political group, Politician, Political candidate

Experts
Expert, Academia (Scholar, Academic organizations), Professor, Analyst, Critic,

Consultant, Researcher, Polltaker, Lawyer, etc.

Citizens Ordinary citizen, etc.

Organizations/

Institutions
Private Institution·Group·Enterpris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vic group, Interest group, Welfare group, Religious group, Foundation, etc.

Material sources
Traditional media (local and international), Internet-basedmedia such as YouTube,

and posts on communities and social media, etc.

Other If the news source does not exist in the category

Table 3. Categories of Types of News Sources in Curating News

③관점다양성

관점다양성은뉴스의내용이주로누구의입장에서전달되고있는가를뜻한다. 선행연구(박성

호·윤영민, 2016; 박재영·이나연, 2018; 유수정·이건호, 2020; 이건호·정완규, 2009)의 구분

에따라뉴스의관점을 ‘완전히단일관점’, ‘대체로단일관점’, ‘복합적관점’으로구분했다. 뉴스

에서하나의견해가지배적으로나타나고그와다른견해는전혀언급되지않는경우에는 ‘완전

히단일관점(=1)’으로봤고, 하나의견해가3분의2이상을구성하면서그와다른견해가일시

적으로언급된경우에는 ‘대체로단일관점(=2)’으로코딩했다. 그리고하나의견해가뉴스의3

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으면서 그와 다른 견해가 3분의 1 이상을 넘는 경우에는 ‘복합적 관점

(=3)’으로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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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제다양성

주제다양성은뉴스에서관심사를얼마나다양하게다루고있는가를의미한다. 뉴스주제의다양

성정도를확인하기위해앞서내용적측면에서뉴스주제를7개로구분한것을토대로(<Table

2> 참조), 다양성지수를도출하고자했다. 이를위해언론학분야의다양성분석에서많이사용

되고있는허핀달-허쉬만지수(Hirshman-Herfindahl Index, 이하HHI)를활용했다. 이지

수를사용해선행연구들(심훈, 2005, 2016; Park &Min, 2019)에서는뉴스의주제다양성

을살펴본바있다. 이에본연구에서도HHI를이용해큐레이팅뉴스에서주제가얼마나다양하

게다루어지고있는지확인했다.

HHI는모든비율의제곱의합이다(성욱제, 2012). 다시말해, 각뉴스의주제비율(%)을

제곱해이를모두합한값이다. 예를들어, 전체뉴스중정치주제의뉴스가70%를차지하고,

사회주제의뉴스가30%를차지한다면70의제곱과 30의제곱을합한값이HHI이다. 통상적

으로HHI의값이 1,000 미만이면 ‘비집중’(unconcentrated)으로간주해다양한주제가다루

어지고있다고해석할수있는반면, 그값이1,800 이상이면 ‘고집중’(highly concentrated)

으로여겨다양성이낮다고평가할수있다. 결국HHI는그값이높을수록다양성이떨어진다고

볼수있다.

(4) 큐레이팅뉴스의품질: 심층성

①뉴스분석력

뉴스분석력은뉴스를구성하는정보가사안과관련된과정·결과요소를포함하는정도및기자

가취재원을동원하거나기타방법으로적극적으로취재한뒤사안의원인이나전망같은추가적

인주요정보를포함하는정도이다. 김경모(2018)의연구를참고해 ‘과정·결과’, ‘원인+과정·결

과’, ‘과정·결과+전망’, ‘원인+과정·결과+전망’으로분류했다. 추가적인취재결과없이단순한

이슈전달의경우에는 ‘과정·결과(=1)’로 기록했다. 과정·결과에 기자의적극적인취재를통해

“～이원인이다”, “～때문에”, “～에서기인한다” 등과같은명확한 구절로인과성을 분석하거나

드러내는경우에는 ‘원인+과정·결과(=2)’로코딩했다. 과정·결과에서비롯한미래를예상해보

고예측을내리는것으로, 취재원의발언이나자료에기초해 “～할것으로예상된다”, “～라는전

망이다” 등과같이기자가주관적으로상황전개나결과를예상하는구절이포함된경우에는 ‘과

정·결과+전망(=3)’으로봤다. 그리고원인, 과정, 결과및전망이모두포함된경우에는 ‘원인

+과정·결과+전망(=4)’으로코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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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뉴스깊이

뉴스 깊이는 뉴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한다. 반허스트와 머츠(Barnhurst & Mutz,

1997)의분석틀을중심으로 ‘이벤트중심’, ‘분석중심’, ‘기타’로구분했다. “누가무엇을했는가?”

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뉴스로 인터뷰나 보도 자료, 기자간담회 등과 같은 의사사건

(pseudo-event)과자생적으로발생한진짜사건(genuine-event)의과정과결과를보도한경우

는 ‘이벤트중심(=1)’으로코딩했다. 그리고발생한사안의의미와맥락을보도하는경우는 ‘분석

중심(=2)’으로봤다. 그리고이두가지뉴스깊이에포함되지않는경우에는 ‘기타(=3)’로기록

했다.

③전체투명취재원및익명취재원수

전체투명취재원의수는뉴스에등장하는취재원가운데실명이명확하게나타난개인, 단체,

자료등을포함한취재원의수이다. 사람의실명이명확한경우에는 ‘투명개인취재원’, 복수형

및집합명사를포함해조직및기관명이명확히표기된경우에는 ‘투명단체취재원’, 자료나문

건의이름이명확히표기된경우에는 ‘투명자료취재원’으로구분했다. 그리고이들수를합산해

각뉴스게시물마다전체투명취재원수를구했다.

전체익명취재원의수는뉴스에등장하는취재원중실명이명확하게나타나지않은개인,

단체, 자료등을포함한취재원의수이다. 사람의이름없이성만표기된경우, 이름과성을모두

가리고소속만노출시킨경우, 성과소속만밝힌경우, 사람의성과이름그리고소속모두밝히

지않은경우중하나라도해당되면 ‘익명개인취재원’으로처리했다. 복수형및집합명사를포

함해조직및기관명이명확히표기되지않은경우에는 ‘익명단체취재원’, 자료나문건의이름

이명확히표기되지않은경우에는 ‘익명자료취재원’이다. 그리고이들을각뉴스게시물마다

합산한값이전체익명취재원수이다.

④익명취재원에대한설명

익명취재원에대한설명은뉴스에등장한익명취재원의발언을믿을만한것으로설명하는내

용이있는지를의미한다. 익명취재원을사용할때뉴스의투명성을높이는방법중하나는익명

취재원이 해당 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나연,

2018). 이에본연구에서는익명취재원을사용한뉴스의경우해당취재원에대해설명했는지

를분석했다. 뉴스에등장한전체익명취재원중해당취재원에대한설명(예를들어, “해당모

임에참석했던”, “증언을들은”, “김모씨에대해잘알고있는” 등)을확인한뒤, ‘있음(=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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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0)’에각각코딩했다.

4) 코딩절차및코더간신뢰도산출

연구자를포함해코딩경험이있는언론학전공대학원생1명이참여해총2명이코딩에참여했

다. 본격적인코딩이시작되기전약2주일간조작적정의설명과기초적인코딩훈련이진행됐

고, 이과정에서코드북에대한수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코더훈련이완료된후, 전체분

석대상의약10%인105개의뉴스를무작위추출해코더간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를측정했다. 코더간신뢰도계수로는명목, 서열, 등간, 비율척도의신뢰도계산에모두활용될

수 있는 크리펜도르프 알파(Krippendorff’s alpha)를 사용했다. 코더 간 신뢰도 계수는

<Table 4>와같다.

Variables Inter-coder Reliability

News values

Timeliness .883

Prominence .912

Impact .921

Usefulness .892

Conflict .862

Negativity .818

Interest .876

Novelty .978

Proximity .984

News topics .814

News characteristics .826

News structures .734

News types .746

Information forms .795

Total number of news sources .781

Types of news sources .812

Viewpoint diversity .768

NewsAnalytics .864

News depth .868

Total number of transparent sources .819

Total number of anonymous sources .802

Explanations for anonymous sources .921

Table 4. Results of Inter-coder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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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큐레이팅뉴스의내용적특성

<연구문제1>에서는큐레이팅뉴스의내용적특성(뉴스가치, 뉴스주제, 뉴스성격)을알아보고

자했다. 다양한사회적현상중어떤것을선택해서뉴스로보도할것인가를결정하는뉴스가

치를 분석한 결과(<Table 5> 참조), 큐레이팅 뉴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시의성

(86.4%)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근접성(80.9%), 흥미성(77.2%) 순으로높은비율을보

였다. 반면갈등성(21.5%)과유용성(20.6%)은낮은비율로나타났고, 진귀성(8.4%)은소수

의뉴스게시물에만포함되었다.

Variables Present (%) Absent (%)

News values

(N=1,051)

Timeliness 86.4 13.6

Proximity 80.9 19.1

Interest 77.2 22.8

Prominence 66.9 33.1

Impact 52.5 47.5

Negativity 28.5 71.5

Conflict 21.5 78.5

Usefulness 20.6 79.4

Novelty 8.4 91.6

Note. We analyzed each news values as a variable.

Table 5. Frequency Analysis of News Values in Curating News

큐레이팅뉴스에서가장비중있게보도된주제를분석한결과, <Table 6>에서알수있듯

이방송·연예, 스포츠등이포함된문화관련이슈를다루는뉴스가42.9%(451건)로가장많았

다. 뒤이어생활정보및인간적흥미를다룬기타가19.5%(205건), 사회가18.0%(189건), 정

치가8.7%(91건) 순서로나타났다. 반면경제관련보도를다루는비중은1.1%(12건)로가장

낮게나타났다.

아울러 큐레이팅 뉴스의 또 다른 내용적 특성인뉴스의 성격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총

1,051건의뉴스가운데78.4%(824건)가연성뉴스이고, 경성뉴스는소수(21.6%)에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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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

News topics

Culture 42.9

Other 19.5

Society 18.0

Politics 8.7

International 8.0

IT·Science 1.8

Economy 1.1

Total 100.0%(N=1,051)

News characteristics

Soft news 78.4

Hard news 21.6

Total 100.0%(N=1,051)

Table 6. Frequency Analysis of News Topics and News Characteristics in Curating News

2) 큐레이팅뉴스의형식적특성

<연구문제 2>는큐레이팅뉴스의형식적특성(뉴스구조, 뉴스유형, 정보형태)을확인하고자

했다. 뉴스 구조를 분석한 결과(<Table 7> 참조), 큐레이팅 뉴스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67.7%(712건)로가장많이활용하고있었다. 이는큐레이팅뉴스가대체로핵심이되는내용을

앞에서술하고, 이어차례로중요한내용을보도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에반해피라미드구조

의뉴스는21.7%(228건), 내러티브구조의뉴스는9.8%(103건)만이보도되고있었다.

큐레이팅뉴스의유형을살펴본결과(<Table 7> 참조), 사실적정보를토대로육하원칙에

근거해작성되는형식인스트레이트뉴스가 84.8%(891건)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해설·분석뉴스는 13.5%(142건)에 그쳤다. 스트레이트와해설·분석뉴스유형에속하지않는

기타는1.7%(18건)이었다.

큐레이팅뉴스가작성될때활용되는정보형태를분석한결과(<Table 7> 참조), 이미공

개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한 뉴스가 84.3%(886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재가공 정보가

13.8%(145건)를차지했다. 반면, 기획이나탐사를통해독창성을확보할수있는단독개발의

정보를활용한뉴스는1.9%(20건)에불과했으며, 단독입수한정보를활용해제작한뉴스는없

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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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

News structures

Inverted pyramid 67.7

Pyramid 21.7

Narrative 9.8

Other 0.8

Total 100.0%(N=1,051)

News types

Straight 84.8

Commentary·Analysis 13.5

Other 1.7

Total 100.0%(N=1,051)

Information forms

Publicly disclosed information 84.3

Reproducing information 13.8

Exclusive development information 1.9

Exclusive acquisition information 0.0

Other 0.0

Total 100.0%(N=1,051)

Table 7. Frequency Analysis of News Structures, News Types, and Information Forms in Curating News

3) 큐레이팅뉴스의품질: 공정성

<연구문제 3>은 큐레이팅뉴스의공정성을객관성차원과불편부당성 차원의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했다. 객관성차원에서는전체취재원수와취재원유형을, 불편부당성차원에서는

관점다양성과주제다양성을확인했다. 먼저, 큐레이팅뉴스에포함된전체취재원수를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뉴스에활용된취재원수는1.22(SD=.59)개에불과했다. 전체1,051개뉴

스가운데, 대부분의뉴스는최소1개에서최대5개까지의취재원을활용하고있었다. 구체적으

로, 취재원이 1개인 뉴스가 75.9%(798개)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취재원이 2개인 뉴스는

17.9%(188개), 3개는 2.2%(23개), 4개는 0.6%(6개), 5개는 0.3%(3개)로나타났다. 33개

뉴스에서는취재원이없었다.

취재원유형을분석한결과(<Table 8> 참조), 자료취재원에대한의존도가 57.7%로가

장높았으며, 그뒤를정부(14.4%)와기타(8.4%) 유형이따랐다. 반면시민사회단체(1.4%)를

취재원으로활용하는경우는소수에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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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Types of

news sources

Material Sources 57.7

Governments 14.4

Other 8.4

Citizens 6.2

Organizations/Institutions 5.2

Politicians 3.8

Experts 2.9

Civil society organizations 1.4

Total 100.0%(N=1,282)

Note. We only analyzed up to five types of news sources in the order they were mentioned in the news.

Table 8. Frequency Analysis of Types of News Sources in Curating News

뉴스가다루는사안이나이슈에대한취재원의입장을나타내는관점이큐레이팅뉴스에서

얼마나다양하게나타나는지분석한결과(<Table 9> 참조), 완전히단일관점이80.5%(846건)

로가장높게나타났다.대체로단일관점은14.3%(150건), 복합적관점은5.2%(55건)이었다.

Variable %

Viewpoint diversity

Completely single viewpoint 80.5

Mostly single viewpoint 14.3

Multiple viewpoints 5.2

Total 100.0%(N=1,051)

Table 9. Frequency Analysis of Viewpoint Diversity in Curating News

큐레이팅뉴스의주제다양성은HHI를산출해확인했다. <Table 6>에서분석한각뉴스

주제의비율(%)을제곱해합산한결과, 큐레이팅뉴스의주제다양성지수는2688.8로나타났

다. 다양성분석에서HHI가1,800 이상이되면다양성이낮은것으로판단하는데, 큐레이팅뉴

스의주제다양성수치는이를훨씬뛰어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큐레이팅뉴스가특정주제

에지나치게편중되어폭넓은뉴스주제를다루지않고있어다양성이매우낮은상태임을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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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큐레이팅뉴스의품질: 심층성

<연구문제 4>에서는큐레이팅뉴스의심층성을전문성차원과투명성 차원의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했다. 본 연구에서는뉴스분석력의경우보도하는사안의과정과결과뿐만아니라

원인및전망이기술된경우를분석력이높은뉴스라고바라봤다. 분석결과(<Table 10> 참조),

과정과결과그리고원인과전망모두가포함된뉴스는 3.6%(38건)을차지했다. 이에반해사

안의과정과결과만있는뉴스가82.1%(863건)로대부분을차지했다. 과정과결과와함께원인

또는전망이포함된뉴스는각각10.4%(109건), 3.9%(41건)인것으로나타났다.

뉴스의깊이를살펴본결과(<Table 10> 참조), 인터뷰, 보도자료, 기자간담회등과같은

의사사건과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과정과 결과만을 보도한 이벤트 중심의 뉴스가

83.8%(881건)로 대부분을차지했다. 발생한사안의의미, 원인, 향후대책등에대해보도한

분석중심의뉴스는14.3%(150건)였으며, 기타는1.9%(20건)이었다.

Variables %

News analytics

Process·Result 82.1

Cause+Process·Result 10.4

Process·Result+Prospect 3.9

Cause+Process·Result+Prospect 3.6

Total 100.0%(N=1,051)

News depth

Event-centered 83.8

Analysis-centered 14.3

Other 1.9

Total 100.0%(N=1,051)

Table 10. Frequency Analysis of News Analytics and News Depth in Curating News

투명취재원과익명취재원을확인한결과(<Table 11> 참조), 평균적으로큐레이팅뉴스

에활용된전체투명취재원수는0.98개, 익명취재원수는0.24개였다. 구체적으로, 투명취재

원에서는자료취재원수가 0.66개, 익명취재원에서는단체취재원수가 0.12개로가장많았

다. 반면, 투명취재원과익명취재원모두에서개인취재원수는각각 0.11개, 0.05개로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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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Total number of

transparent sources

(n=1,031)

Number of transparent individual sources 0.11(0.39)

Number of transparent group sources 0.22(0.48)

Number of transparent material sources 0.66(0.51)

Total number of transparent sources 0.98(0.54)

Total number of

anonymous sources

(n=251)

Number of anonymous individual sources 0.05(0.28)

Number of anonymous group sources 0.12(0.35)

Number of anonymousmaterial sources 0.07(0.26)

Total number of anonymous sources 0.24(0.52)

Table 11. Total Number of Transparent and Anonymous Sources in Curating News

마지막으로익명취재원에대한설명을제공하는지분석한결과(<Table 12> 참조), 전체

251개의익명취재원중20.3%(51개)에서는 ‘현장에있었던’, ‘A씨의지인’ 등과같은익명취

재원의경력, 경험등의정보를제공하거나익명취재원에대한주장및행동등의설명이제공

된것으로나타났다. 익명취재원에대한설명이없는경우는79.7%(200개)이었다.

Variable %

Explanations for

anonymous sources

Present 20.3

Absent 79.7

Total 100.0%(n=251)

Table 12. Frequency Analysis of Explanations for Anonymous Sources in Curating News

5. 결론

본연구는내용적, 형식적차원에서큐레이팅뉴스의특성을확인하고, 뉴스의품질수준을분석

하기위해공정성과심층성이어떻게구현되고있는지살펴봤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

같다. 내용적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는시의성, 근접성, 흥미성의뉴스가치를중심으로문화

관련주제를주로다루는가운데, 특히방송과연예, 스포츠뉴스를많이보도했다. 더불어경성

뉴스보다는연성뉴스를더많이다루는것으로나타났다. 형식적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는역

피라미드구조를주로활용하고있었으며, 기자의개인적의견이들어간해설·분석뉴스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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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사실중심으로보도된스트레이트유형의뉴스를많이보도하고있었다. 또한큐레이팅

뉴스가작성될때주로활용되는정보형태는이미공개되어있는정보인경우가가장많았다.

공정성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의전체취재원수는평균적으로1.22개였고, 가장많이활용된

취재원유형은타언론사보도및방송사자료였다. 큐레이팅뉴스의절반이상은완전히단일

관점의뉴스를전달하고있었고, HHI 측정을통해주로특정보도의주제에편중되어있음을확

인했다. 심층성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의분석력은과정과결과만을포함한채사안의원인이나

전망과같은추가적인주요정보를포함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뉴스의깊이역시사건중심

의과정과결과만을보도하는이벤트중심의뉴스가대부분을차지했다. 아울러큐레이팅뉴스는

익명취재원보다투명취재원을많이활용하고있었지만, 익명취재원을사용했을경우해당취

재원에대한설명이뉴스에제공되는경우는적었다.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큐레이팅뉴스의특징을짚어볼수있다. 첫째,

큐레이팅뉴스는독자의흥미나감정적반응을유발하기위해특정인물이나이벤트를중심으로

한가벼운주제를다루는연성화경향이강했다. 이는기성언론에서도관찰되지만(한진만·설진

아, 2001), 큐레이팅뉴스에서는더욱가속화되기쉽다. 이러한현상은큐레이팅뉴스가유통되

는소셜미디어플랫폼의특성에서파생된결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소셜미디어는인간적흥

미에기반을둔공통적관심사나충격적인내용이포함된뉴스일경우전파의범위가넓어진다는

점(김관규·김진원, 2010), 개인이중심이되는미디어적성격과소셜미디어의인터페이스가심

층적인내용보다는비교적가벼운콘텐츠를다루기에적합하다는점(장병희·남상현, 2012) 등을

고려했을때, 소셜미디어기반의큐레이팅뉴스는본질적으로연성적인정보가많을수밖에없

다. 또한10～20대의젊은세대는감성적인정보를선호하기때문에(박광순·안종묵, 2006), 큐

레이팅뉴스생산자들역시이들연령대가관심을갖는이슈를중심으로뉴스를제작할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라큐레이팅뉴스의연성화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의문제점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사회적문제들이간과되고, 공공적성격

의뉴스가사람들의관심영역에서사라질우려가있다는것이다(박주현, 2014). 특히앞서언

급한바와같이큐레이팅뉴스의주요소비층이젊은층이기때문에, 큐레이팅뉴스서비스는앞

으로도젊은독자들의관심과선호에따라더욱감성적인요소에집중할것으로보이며, 우리사

회가필요로하는뉴스를덜다룰가능성이있다. 이러한경향은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젊은

층에게중요한현안들과다양한이슈들에대한인식과이해를저해시킬수있으며, 식견있는미

래세대를양성하는데에도위협을줄수있다.

둘째, 큐레이팅뉴스는기존의신문이나방송뉴스의표준화방식인선형적이고순차적으



82 한국언론학보67권5호(2023년10월)

로나열되는역피마리드구조와기자의의견이나해석을배제하고육하원칙에따라보도하는스

트레이트유형의뉴스를가장많이활용했다. 이는본연구가분석대상으로삼은인스타그램에

서의큐레이팅뉴스역시사람들에게빠르게정보를전달하기위해역피라미드구조와스트레이

트유형의뉴스를활용한다는 점에서기존의전통적인뉴스의 특징(고영철, 2015; 손승혜외,

2011; 이민정·이건호, 2014)과같은맥락의결과라고분석된다. 그러나인스타그램은카드뉴

스포맷으로콘텐츠를올리기에적합한형태인데에반해, 큐레이팅뉴스서비스들은플랫폼에

대한이해와특별한전략을가지고있지않다는점을짐작해볼수있다. 따라서소셜미디어라

는플랫폼을통해전달되는뉴스가일반적으로이야기체의내러티브구조와분석등이포함된주

관적이야기체형식으로전개된다는선행연구(최민재·양승찬·이강형, 2013)의논의와는상반된

다. 하지만이러한분석결과만으로큐레이팅뉴스가어떤뉴스구조와유형을활용해야한다는

명확한결론을내리기는어렵다. 다만큐레이팅뉴스를제작하기위해서는역피라미드구조와스

트레이트유형의뉴스외에도다양한구조와유형의뉴스를활용할필요가있다. 특히이용자들

의선호와취향에맞게맞춤화된콘텐츠를제공하는소셜미디어플랫폼별로, 그특성에맞게어

떤방식으로정보를구성하고배치하는것이뉴스내용을전달하는데에도움이될지다각도로

고민해야한다.

아울러큐레이팅뉴스현장에서는이미공개되어있는정보, 특히기성언론이제공한뉴스

를기반으로큐레이팅뉴스를작성하는경향이강했다. 이는정보발굴을통해독창성을높이려

는노력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동시에이미온라인에게시된뉴스를

약탈해그대로옮겨놓는것은새로운뉴스상품을 ‘생산’하는것이아니라기존의상품을새로운

플랫폼에 ‘공급’하는것에불과하다. 플랫폼만다를뿐사실상같은뉴스나마찬가지이기때문이

다. 타매체와차별화된보도내용을구성하지않는뉴스는사회적가치가낮다. 생산자입장에

서는새로운뉴스를생산하지않고, 동일한뉴스를재가공하여반복작업을지속해야한다는점

에서가치상승을기대하기어렵다. 이용자에게도기존뉴스의반복으로비춰질수있기때문에

가치가점차감소할것으로보인다(김사승, 2012).

셋째, 큐레이팅뉴스에서뉴스의품질을평가하기위한중요한요소중하나인공정성이제

대로구현되고있지않았다. 일반적으로취재원이많고다양할수록여러관점에서하나의사건이

나이슈를다룰수있기때문에, 하나의뉴스에다수의취재원이포함될수록더좋은뉴스로평

가된다(김경모, 2018). 그러나본연구의분석결과, 전체적으로큐레이팅뉴스한개당취재원

활용이2개도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에대해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큐레이

팅뉴스가다른언론보도의내용을직접인용하거나그대로베껴보도했을가능성을예상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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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다시말해, 특정언론보도나온라인누리꾼들이올린정보등을활용해약탈적방식으

로뉴스소재를발굴하고, 이를취재원으로활용하는사례가빈번했다는것이다. 이와같은취재

방식은기자들이직접적으로취재원을접촉하기보다는포털검색이나소셜미디어와같은온라

인모니터링에상당시간을쏟게될수있음을의미한다. ‘디지털순회취재의관행화’라고하는

이러한현상은사실검증과정이생략될가능성이높아뉴스의품질이낮아지고, 여러매체가동

일한뉴스를동시에보도하게하는문제를야기한다(유수정, 2021, 12쪽).

큐레이팅뉴스가이러한관행으로보도의사안과관련해얼마나다양한관점을제시할수

있을지는의문으로남는다. 불가피하게디지털순회취재를하는상황에서는다양한시각과견해

가담긴취재원을활용해야할것이다. 이러한관행화는다양한주제를보도하는데에원천적인

어려움이있다. 큐레이팅뉴스생산자들은온라인을통해어떤주제에우선순위를두어뉴스를

다룰것인지를판단하는데, 그것을결정하는과정에서이용자가주목할만한흥미로운이슈에집

중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는일종의보도편식및파편화현상을부추길수있고, 장기적

으로는공동체성의약화를가져와민주성을제한하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판단된다.

넷째, 큐레이팅뉴스는심층성또한확보하지않는경향을보였다. 1차적으로생산된기존

의뉴스스토리에대한해체와재구성과정을통해기획이나해설뉴스처럼사건에대한깊이있

는맥락을제공하는대신, 사건에대한과정과결과만을보고하는피상적인수준에서머무르는

경우가많았다. 이는큐레이팅뉴스가기존의저널리즘에 2차적가공을거쳐맥락을재구성해,

이슈가생겨난전후맥락과사실관계를보다폭넓고깊게이해할수있도록도움을준다는기존

의논의(김동윤, 2017; 김동윤·정아름, 2017)와는차이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기존콘텐츠

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 ‘큐레이팅’이라는본래의의미가오늘날미디어생태계에서퇴색되고

있는건아닌지고민이필요해보인다.

한편, 기존의국내일간지와비교했을때투명취재원수는별로차이가없었지만(김경모,

2018), 흥미롭게도큐레이팅뉴스에서투명취재원이익명취재원보다많이활용되었다는점은

기존전통뉴스에서활용된취재원의투명성을분석한선행연구결과(오해정·최지향, 2019; 이

완수·박재영, 2013)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결과에대해큐레이팅뉴스가활용한뉴스 및

정보의출처를투명하게밝힘으로써, 검증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보도를위해노력했다고할

수있다. 하지만출처를명확하게표시했더라도다른언론보도를짜깁기하는것은 ‘출처표시를

갖춘짜깁기형뉴스’에해당하므로또다른보도문제를야기한다. 사실관계를직접취재하지않

고다른언론보도등을약탈적으로그대로가져다쓰는것은뉴스의신뢰성을하락시키거나한

쪽의입장에치우쳐현상을편향적으로보도할가능성있어지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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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했을때, 소셜미디어상의큐레이팅뉴스가연성화되고흥미위주

의보도로이용자들을자극해클릭을유도하는것은더큰자극이라는악순환고리로이어지게

만들어저널리즘의가치를하락시킬수있다. 그리고이과정에서무분별한복제를통해큐레이

팅뉴스의생산이이루어진다면, 결국국내언론환경전반에 ‘약탈적뉴스’라는퇴행을불러올

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한대안책은크게생산과유통그리고소비구조라는측면에서모색할수

있다. 먼저, 생산구조측면에서큐레이팅뉴스의취재보도관행의변화가시급하다. 이를위해

서는선행적으로큐레이팅서비스업체가뉴스의생산과유통시스템에대한투자를활발히하여,

양질의콘텐츠를생산하기위한현실적여력과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벤치마킹을할수있

는해외사례로<버즈피드>가있다. 버즈피드는뉴스를비롯해엔터테인먼트콘텐츠를만들어유

통하는전문서비스로2006년도에출범한후, 전세계에서수백명의기자를고용하고, 독자들이

원하는뉴스를전달하면서도심층취재와탐사보도로영역을확대해양질의자체제작콘텐츠를

늘려갔다. 그결과, 한때기성언론을위협할만큼미국저널리즘에지각변동을일으키며호평을

받은바있다(조선비즈, 2023). 하지만안타깝게도버즈피드는수익기대치를충족시키지못해

2023년4월을기점으로뉴스공급을중단하였으나(조선비즈, 2023), 생산과유통에대한투자와

혁신적인취재보도방식은본받을만한가치가충분하다. 따라서국내큐레이팅뉴스업계도양

질의콘텐츠를제작하고유지하는데에필요한기반과자원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뉴스생산구조측면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뉴스가유통되는구조에대해서도심도깊게

관찰할필요가있다. 이에유통구조측면에서멀티플랫폼전략을고려해볼수있다. 뉴스콘텐

츠의변화없이플랫폼만다각화하는것은해결책이될수없다. 그러므로다양한매체나플랫폼

과제휴를통해대안적뉴스플랫폼을만들어독자의욕구와필요사이에서가벼운연성뉴스와

공공적성격의뉴스간의균형을맞출필요가있다. 그첫단계로<오마이뉴스>나<프레시안> 등

의디지털뉴스와양질의콘텐츠를지향하는중소규모언론사들과의협력을통해큐레이팅뉴스

를만들어나가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대안플랫폼이없다면자본력을갖춘포털

사업자들이그공백을차지하려들것이다(이광석, 2015).

큐레이팅뉴스는정보의생산과유통이이용자중심으로이루어지는소비구조이기때문에

생산과유통구조만을변화시키는것은본질적인방안이될수없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는시

민성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 이용자는 ‘정보를 가진 시민

(informational citizen)’이아니라 ‘정보로자기판단을할줄아는시민(informed citizen)’

이되어야한다. 다양한미디어를통해정보와뉴스를분석하고평가하며창의적인생산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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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통에참여할수있는능력(이숙정·양정애, 2017), 이른바최근까지도많이논의되고있는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의필요성이강조된다. 따라서큐레이팅뉴스이용자들은개

인적관심사에부합한뉴스뿐만아니라민주주의와사회공동체에필요한뉴스를비판적으로수

용하는 소비자이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직접뉴스를 제작하고참여하는생산자의 역할도

함께해야한다.

결국큐레이팅뉴스의발전과위상을정립하기위해서는생산구조, 유통구조, 소비구조

라는보다복합적인단계에서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 하지만저작권문제는여전히중요한문

제로남아있다. 큐레이팅을통해기존뉴스및정보를재정리하고재편집하는과정에서뉴스의

저작권침해는심각한문제이다. 어디까지를큐레이팅으로볼것인지, 어느정도까지뉴스의편

집을허용할것인지등은여전히해결해야할문제이다. 그러므로저작권과관련한문제를보완

할수있는법과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새로운저널리즘의양식으로큐레이팅뉴스가대두되고있는현상황에서, 현상

적으로만지지혹은비판되어온큐레이팅뉴스의특성과품질을살펴봤다는점에서학술적의의

가있다. 이를토대로이후큐레이팅뉴스에대한연구를진행하기위한중요한선행연구라는

의미를가지며, 향후이론적논의를정교하게진행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가치가있다고판단

된다. 또한본연구는큐레이팅저널리즘의발전을위해큐레이팅뉴스가나아가야할방향성을

제시한다는점에서실무적인의의를가진다. 이를통해뉴스산업내에서큐레이팅뉴스의질적

개선과함께미디어산업의전문가들에게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본연구의한계와후속연구를위한제언은다음과같다. 먼저, 본 연구는큐레이팅뉴스

서비스인 <인사이트>와 <위키트리>만을분석했기때문에, 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에한계가있

다. 후속연구에서분석대상을확대하여보다포괄적으로탐색한다면더욱의미있는논의를만

들어낼수있을것이다. 또한소셜미디어라는플랫폼을통해유통되는뉴스는해당플랫폼의

특성을반영할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해, 큐레이팅뉴스가플랫폼에따라어떠한다른특성을

보이는지비교분석이진행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큐레이팅뉴스의특성과품질의기준을기

존전통뉴스에활용된것에서빌려왔기때문에, 큐레이팅뉴스에만적용될수있는특화된기준

을찾아내활용하지못했다는점에서도구적한계가있다. 이를위해큐레이팅뉴스의특성과품

질을평가할수있는새로운측정도구를개발해큐레이팅뉴스만의차별화된가치를더욱명확

하게이해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국내큐레이팅뉴스의관행을진단할수있는준거틀과

그관행의문제점을파악하고시정할수있는실천적인대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그

문제가비롯된원인을파악해야한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생산자중심의심층인터뷰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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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큐레이팅뉴스의취재및보도관행, 구조적문제등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이러한한계와

과제들이후속연구에서보완되어, 국내큐레이팅저널리즘의질적제고를위한이론적토대구

축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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